
1. 서  론 

블루카본(blue carbon)은 바다와 해안의 생태계에 

의해 흡수 및 저장된 탄소이며(Macreadie et al., 

2019), 주로 해양과 연안습지의 미세조류와 해조류 등 

식물의 광합성에 의해 대기 중의 탄소가 해양 환경으로 

저장된다(Barnes et al., 2019; Queiros et al., 2019). 

갯벌을 포함하는 연안습지는 블루카본의 저장소로서 

지구온난화의 주요 요소인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감소

시키는 역할을 한다(Mcleod et al., 2011; Fourqurean 

et al., 2012; Wylie et al., 2016; Macreadie et al., 

2017a).

한국에서 갯벌 퇴적물 내 유기탄소 함량을 분석한 사

례는 주로 갯벌에서 유기물 분포(You et al., 2003; 

ORIGINAL ARTICLE 

비식생 갯벌의 블루카본 저장량 산정 및 영향인자 분석 

박경덕⋅강동환*⋅조원기⋅소윤환⋅김병우1) 

부경대학교 지질환경연구소 1)한국수자원공사 K-water연구원 

Calculation of Blue Carbon Stock and Analysis of Influencing Factors in 
Bare Tidal Flats 

Kyeong-deok Park, Dong-hwan Kang*, Won Gi Jo, Yoon Hwan So, Byung-Woo Kim1) 

Institute of Environmental Geosciences, Pukyong National University, Busan 48513, Korea 
1)K-water Institute,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Daejeon 34045, Korea 

Abstract 

In this study, sediment cores were sampled from tidal flats (six sites) in the west and south coastal wetlands, the blue 
carbon stock in the tidal flat sediments was calculated, and the blue carbon stock characteristics and influencing factors 
were analyzed. The sediment particle size of the west coastal tidal flats was larger than that of the south coastal tidal flats, 
and the organic carbon content in the south coastal tidal flats was more than twice that of the west coastal tidal flats. Blue 
carbon stock per unit area was 28.4~36.8 Mg/㏊ on the west coastal tidal flats and 69.8~89.8 Mg/㏊ on the south coastal 
tidal flats, which was more than twice higher in the south coastal tidal flats than in the west coastal tidal flats. The total 
amount of blue carbon stock in the tidal flats was the highest in Suncheon Bay tidal flats at 153,626 Mg, and followed by 
Gomso Bay tidal flats at 141,750 Mg, Hampyeong Bay tidal flats at 58,420 Mg, Dongdae Bay tidal flats at 44,900 Mg, 
Cheonsu Bay tidal flats at 36,880 Mg, and Jinhae Bay tidal flats at 26,205 Mg. Blue carbon stock per unit area was higher 
in the south coastal tidal flats, but the total amount of blue carbon stock in the tidal flats was higher in the west coast. The 
slope of the regression function of blue carbon stock with respect to the organic carbon content in the tidal flat sediments 
was estimated to be about 0.05 to 0.07, and the slope of the regression function was higher in the west coastal tidal flats 
than in the south coastal tidal flats. 

Key words : Bare tidal flats, Blue carbon, Organic carbon, Dry bulk density, Sediment particle size 

Received 29 June, 2022; Revised 17 August, 2022; 
Accepted 25 August, 2022 
*Corresponding author : Dong-hwan Kang, Institute of Environmental 
Geosciences, Pukyong National University, Busan 48513, Korea 
Phone : +82-51-629-7393 
E-mail : dhkang@pknu.ac.kr 

Ⓒ The Korean Environmental Sciences Society.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Journal of Environmental Science International  pISSN: 1225-4517 eISSN: 2287-3503
31(9); 767~779; September 2022  https://doi.org/10.5322/JESI.2022.31.9.767



768 비식생 갯벌의 블루카본 저장량 산정 및 영향인자 분석  

Park et al., 2009; Park et al., 2013)와 계절에 따른 

유기물 함량 변화(Park et al., 2006; Kim and Kim, 

2008)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블루카본 저장 관련 연

구는 2020년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Kim 

et al.(2022)은 염생 습지(seagrass meadow)를 대

상으로 토질에 따른 블루카본 저장량을 비교하였다. 

Lee et al.(2021)의 연구에서는 국내 21개 갯벌을 대

상으로 위치와 토질, 식생(seagrass meadow) 및 비

식생에 따른 블루카본 저장량을 비교하였다.

국외에서 수행된 블루카본 관련 연구에서는 비식생 

갯벌보다는 맹그로브 숲(mangrove forest), 해초 목초

지(seagrass meadows) 등 식생 갯벌에 주목하고 있

다. Macreadie et al.(2017b)와 St. Laurent et 

al.(2020)은 호주 남동부와 미국 델라웨어(Delaware)

에 위치한 습지의 탄소 저장량을 분석하였다. Peteet 

et al.(2020)은 미국 New York 주의 Hudson River 

하구 습지를 대상으로 기후 및 인위적인 요소에 의한 탄

소 저장 특성을 분석하였다. Greiner et al.(2013)과 

Oreska et al.(2016)와 Oreska et al.(2017)은 미국 

버지니아(Virginia) 주와 델라웨어(Delaware) 주에 위

치한 해초 목초지의 블루카본 저장량을 분석하였으며, 

Stankovic et al.(2021)은 동남아시아 7개 국가에 위

치한 해초 목초지를 대상으로 블루카본 저장량을 분석

하였다. Thorhaug et al.(2017)은 멕시코만의 해초 목

초지를 대상으로 인위적인 영향에 의한 블루카본 저장

량을 분석하였다. Lavery et al.(2013)은 호주에 위치

한 해초 목초지를 대상으로 식물종에 의한 블루카본 저

장 특성을 비교하였다. 맹그로브 숲 관련 연구는 주로 

열대 지역에서 수행하였다. Alongi et al.(2016)은 인

도네시아 전역의 맹그로브 숲과 습지(seagrass)를 대상

으로 식생 특성에 따른 블루카본 저장량을 비교하였다. 

Asplund et al.(2021)은 마다가스카(Madagascar)의 

Tsimipaika Bay를 대상으로 맹그로브 숲과 습지

(seagrass)의 블루카본 저장량을 비교하였다. 식생 갯

벌 지역은 육지의 숲(한대, 온대, 열대 지역)과 비교하여 

높은 탄소 저장 능력(carbon burial rate)을 가지는 것

으로 입증되었다(Mcleod et al., 2011).

우리나라의 갯벌은 서해안에 약 1,900 ㎢, 남해안에 

약 600 ㎢ 넓이의 갯벌이 형성되어 있다(Lee et al., 

2021). 한국의 갯벌은 위치에 따라 퇴적물의 입도분포

와 서식하는 식생의 종류도 다양하다(Lee et al., 

2019a). 한국의 갯벌은 식생 지역의 비율이 0.003% 정

도로 비중이 매우 적다(Lee et al., 2021). 비식생 지역

에서는 미세조류의 광합성 작용에 의해 블루카본이 갯

벌 퇴적물에 축적된다(Maclntyre et al., 1996; 

Decho, 2000; Lee et al., 2019b). 국내 연구에서는 

식생뿐만 아니라 비식생 지역에서의 블루카본 저장량 

산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서해안과 남해안의 대표적

인 비식생 갯벌 6개소에서 채취된 퇴적물 코어 내 블루

카본 저장량을 산정하여 시공간적 분포 특성을 분석하

고, 블루카본 저장량의 주요 영향인자를 구명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갯벌의 블루카본 저장량을 산정하였

으며, 대한민국 갯벌의 분포 및 대표성을 고려하여 서해

안 3개 갯벌(천수만, 곰소만, 함평만)과 남해안 3개 갯

벌(순천만, 동대만, 진해만)을 선정하였다(Fig. 1). 천수

만 갯벌은 서해 안면도 동쪽 내만에 위치한 약 10 ㎢ 규

모의 혼성 퇴적물로 이루어진 갯벌이며(MOF, 2019), 

방조제 건설로 인한 조류 변화로 1990년대부터 퇴적환

경이 변화하였다(Koh, 2001; Woo et al., 2005). 곰소

만 갯벌은 전라북도 고창군과 부안군 사이의 만에 형성

된 약 50 ㎢ 규모의 갯벌이며(Koh, 2001), 2000년대 

이후 매립 등에 의한 해안선의 변형과 양식장의 영향 등

으로 인해 모래의 함량이 증가하는 등 퇴적상이 변화한 

지역이다(Chang et al., 2007). 함평만 갯벌은 전라남

도 함평군과 무안군에 위치한 약 20 ㎢ 규모의 갯벌이

며(MOF, 2019), 주변에 육지와 연결된 큰 하천이 존재

하지 않아 육지의 영향이 거의 없는 지역이다(Koh, 

2001; Kang et al., 2009; Oh et al., 2017). 순천만 

갯벌은 세계 5대 연안습지로써 전라남도 여수반도와 고

흥반도로 둘러싸인 약 22 ㎢ 규모의 갯벌이며(Koh, 

2001), 사니질 갯벌과 갈대밭이 발달되어 있고, 다양한 

저서동물 및 미생물이 서식하고 있다(Jang and 

Cheong, 2010; Kim et al., 2011). 동대만 갯벌은 남

해군에 위치한 약 5 ㎢ 규모의 갯벌이며, 펄과 모래가 

혼재되어 있고, 거머리말 서식지가 넓게 퍼져 있다

(Kim et al., 2006). 진해만 갯벌은 경상남도 남단의 해

안선의 굴곡이 심한 곳에 위치한 약 3 ㎢ 규모의 갯벌이

며, 1970년대 공업단지 발달 및 인구 증가에 의한 영향

을 받았던 지역이다(Lee et al., 2020). 

갯벌 퇴적물 시료는 해안선으로부터 약 100~20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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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ocation map of bare tidal flats investigated in this study.

Fig. 2. Procedures of sediment core sampling and laborator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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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에서 채취하였다. 각 갯벌에 대한 퇴적물 코어는 갯

벌 내 6개 지점에서 Benefits 12.42 Multisampler 

(Eijkelkamp, Netherlands) 장비를 이용하여 지표면 

하부 50 ㎝ 심도까지 채취하였다. 채취된 6개의 코어는 

5 ㎝ 간격으로 절단한 후 심도 구간별로 6개 시료를 혼

합하여 심도별 퇴적물 시료를 확보하였으며, 심도별 퇴

적물 시료는 냉장/암소 보관하면서 실험실로 운반하였

다(Fig. 2). 퇴적물의 입도는 Mastersizer 3000 입도분

석기(Malvern Panalytical, UK)를 이용하여 습식법으

로 분석하였으며, 입도분석 결과에 따라 모래

(0.0625~2 ㎜)와 펄(실트 4~62.5 ㎛, 점토 4 ㎛ 이하)

의 비율을 산정한 후 모래질 갯벌(모래 함량 90% 이상), 

펄 갯벌(펄 함량 90% 이상), 혼성 갯벌로 분류한다. 건

조밀도는 건조 전 퇴적물 시료의 부피와 건조기에서 

105℃로 완전히 건조한 후의 무게를 이용하여 식 (1)과 

같이 표현한다(Hu et al., 2022). 유기탄소량 분석을 위

해 퇴적물 시료를 건조하고 분마한 시료(0.1 g)에 중크

롬산칼륨(0.1 N, 10 ㎖)과 황산(5 ㎖)을 첨가하여 

90~100℃에서 30분간 가열한 후, 인산(1 ㎖)과 초순수

(10 ㎖), 페로인 지시약(2방울)을 첨가하고 황산암모늄 

제2철 용액(0.1 N)으로 적정하여 분석한다(MOF, 

2013). 

갯벌의 블루카본 저장량은 퇴적물 코어 내 유기탄소

량과 건조밀도를 이용하여 산정한다(Howard et al., 

2014). 퇴적물 코어의 심도별(5 ㎝ 간격) 토양탄소밀도

(soil carbon density)는 건조밀도와 유기탄소량의 곱

으로 산정한다(식 2). 심도별 블루카본 저장량(amount 

carbon in core section)은 해당 심도의 토양탄소밀

도에 퇴적물 코어 두께(5 ㎝)를 곱하여 산정한다(식 3). 

단위면적당 블루카본 저장량(blue carbon stock per 

unit area)은 심도별 블루카본 저장량을 모두 더하여 

산정하고(식 4), 갯벌 전체의 블루카본 저장량(blue 

carbon stock)은 단위면적당 블루카본 저장량과 갯벌 

면적의 곱으로 산정한다(식 5). 

3. 결과 및 고찰

3.1. 갯벌 퇴적물 분석 결과

갯벌에서 채취된 퇴적물 시료의 입도, 건조밀도, 유기

탄소량에 대한 실내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서해안과 남해

안 갯벌별 상자수염그림(box-whisker plots)을 작성하

였다(Fig. 3). 서해안 갯벌 퇴적물의 입도 범위는 천수만 

갯벌 26.7~97.7 ㎛, 곰소만 갯벌 46.8~314.5 ㎛, 함평만 

갯벌 108.8~642.9 ㎛로 나타났다. 서해안 갯벌 퇴적물

의 입도는 26.7~642.9 ㎛ 범위이었으며, 남쪽(함평만 갯

벌)에서 북쪽(천수만 갯벌)으로 갈수록 입도는 감소하고 

펄(mud) 함량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남해안 갯벌 

퇴적물의 입도 범위는 순천만 갯벌 11.6~40.8 ㎛, 동대

만 갯벌 53.0~173.1 ㎛, 진해만 갯벌 66.5~309.7 ㎛로 

나타났다. 서해안 갯벌 퇴적물의 입도는 11.6~309.7 ㎛ 

범위이었으며, 동쪽(진해만 갯벌)에서 서쪽(순천만 갯벌)

으로 갈수록 입도는 감소하고 펄 함량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갯벌 퇴적물의 입도는 서해안 갯벌이 남해안 갯

벌보다 2배 정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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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   

        ×     ×
 

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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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퇴적물의 건조밀도 평균은 서해안의 천수만

(1.305 g/㎤), 곰소만(1.345 g/㎤), 함평만(1.397 g/㎤) 

갯벌에서는 유사하였으며, 남해안에서는 순천만(1.050 

g/㎤), 동대만(1.254 g/㎤), 진해만(1.363 g/㎤) 갯벌별 

건조밀도의 차가 서해안보다 3배 정도로 나타났다(Fig. 

3). 갯벌 퇴적물의 건조밀도는 전체적으로는 남해안이 

서해안보다 낮았으며, 6개 갯벌 퇴적물 내 점토 함량(천

수만 4.7~6.5%, 곰소만 2.2~3.8%, 함평만 2.4~4.9%, 

순천만 8.4~11.1%, 동대만 5.6~8.4%, 진해만 

2.2~4.4%)이 높을수록 건조밀도는 낮았다. 이는 퇴적

물 내 점토(clay) 함량이 증가할수록 건조밀도가 급격

히 감소하기 때문이다(Flemming and Delafontaine, 

2000; Verstaeten and Poesen, 2001).

서해안과 남해안 6개 갯벌의 퇴적물 내 유기탄소량 

평균(범위)은 천수만 0.565% (0.464~0.804%), 곰소만 

0.468% (0.359~0.674%), 함평만 0.417% (0.239~ 

0.745%), 순천만 1.331% (1.186~1.499%), 동대만 

1.434% (1.060~1.758%), 진해만 1.284% (0.953~ 

1.505%)로 나타났다(Fig. 3). 본 연구에서는 갯벌 퇴적

물 내 유기탄소량은 남해안이 서해안보다 2배 이상 높

게 나타났으며, 전반적으로 갯벌의 퇴적물 내 펄 함량이 

많을수록 유기탄소량이 높게 나타났다. 기존의 연구에

서도 갯벌 퇴적물 내 유기탄소량은 펄 함량이 많을수록 

높게 나타나며, 이는 퇴적물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비

표면적이 넓어져 유기물의 흡착량이 증가하기 때문이

다(Burone et al., 2003; Serrano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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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 Box-whisker plots of sediment particle size, dry bulk density, organic carbon content in cores sampled from bare 
tidal fl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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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lethwaite et al., 2018; Lee et al., 2021).

갯벌 퇴적물의 입도와 펄 함량, 건조밀도, 유기탄소

량 성분에 대한 심도별 분포 그래프를 작성하였다(Fig. 

4~7). 천수만과 순천만 갯벌에서는 심도별 입도가 유사

하였으며, 나머지 4개 갯벌에서는 심도별 입도의 변화

가 다양하게 나타났다(Fig. 4). 갯벌 퇴적물 내 펄 함량

은 천수만과 순천만 갯벌 퇴적물의 모든 심도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나머지 4개 갯벌에서는 퇴적물 내 펄 

함량의 심도별 변화가 다양하게 나타났다(Fig. 5). 갯벌 

퇴적물의 건조밀도는 순천만의 모든 심도에서 가장 낮

았으며, 함평만의 심도별 건조밀도의 변화가 크게 나타

났다(Fig. 6). 갯벌 퇴적물 내 유기탄소량의 심도별 변

화는 함평만과 동대만에서 크게 나타났으며, 나머지 4

개 갯벌에서는 심도별 유기탄소량의 변화가 작았다

(Fig. 7). 함평만 갯벌은 심도가 깊어질수록 유기탄소량

이 감소하고 동대만 갯벌에서는 심도가 깊어질수록 증

가하는 분포를 보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동일한 갯벌 지

역에서도 과거 퇴적 당시의 퇴적환경에 의해 퇴적물의 

입도와 펄 함량, 건조밀도, 유기탄소량이 다양하게 나

타남을 알 수 있었다. 

3.2. 블루카본 저장량 분석

본 연구에서는 갯벌 퇴적물 심도별 블루카본 저장량

을 건조밀도와 유기탄소량을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Fig. 8). 모든 갯벌에서 블루카본 저장량의 심도별 변

화 경향은 남해안 갯벌에서는 심도가 깊어질수록 약간 

증가하였으며, 서해안 갯벌에서는 심도에 따라 증가하

거나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는 않았다. 이는 동일 지역

에서도 갯벌 퇴적물이 생성될 당시의 다양한 퇴적환경

(식생/비식생, 외부/내부 기원 유기물 유입, 기후 등)에 

따른 블루카본 저장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Howard et al., 2014). 서해안에서 채취된 갯벌 퇴적

물 코어 내 블루카본 저장량의 평균(범위)은 천수만 

0.037 g/㎠ (0.030~0.053 g/㎠), 곰소만 0.032 g/㎠ 

(0.023~0.045 g/㎠), 함평만 0.029 g/㎠ 

(0.016~0.054 g/㎠) 순으로 나타났으며, 갯벌 퇴적물 

내 유기탄소량이 많을수록 블루카본 저장량도 높았다

(Fig. 7과 8). 남해안에서 채취된 갯벌 퇴적물 코어 내 

블루카본 저장량의 평균(범위)은 동대만 0.090 g/㎠ 

(0.065~0.109 g/㎠), 진해만 0.087 g/㎠ 

(0.068~0.101 g/㎠), 순천만 0.070 g/㎠ 

(0.061~0.079 g/㎠) 순으로 나타났으며, 서해안과 동

일하게 갯벌 퇴적물 내 유기탄소량이 많을수록 블루카

본 저장량도 높았다(Fig. 7-8). 블루카본 저장량은 남해

안 갯벌이 서해안 갯벌보다 높았으며, 남해안 갯벌은 주

로 반폐쇄형 만에 위치하여 유기물의 축적이 서해안보

다 많기 때문이다(Lee et al., 2021). 

갯벌 코어시료의 퇴적층 심도별 블루카본 저장량을 

이용하여 단위면적당 블루카본 저장량(organic 

carbon stock per unit area)과 갯벌 전체의 블루카본 

저장량(organic carbon stock)을 산정하였다(Table. 

1). 단위면적당 블루카본 저장량은 서해안 갯벌에서 

28.4~36.8 Mg/㏊, 남해안 갯벌에서 69.8~89.8 Mg/㏊ 

정도로서 남해안 갯벌이 서해안 갯벌보다 2배 이상 높

았으며, 이는 갯벌 퇴적물의 펄 함량이 많아서 유기물 

함량이 높았기 때문이다. 국내 갯벌에서 수행된 Lee et 

al.(2021)의 연구에서도 펄 함량이 높은 강화도, 영종

도, 시흥, 여자만, 순천만 갯벌에서 높은 블루카본 저장

량을 보였으며, 또한 남해안 갯벌이 서해안 갯벌보다 블

루카본 저장량이 전반적으로 높았다. 갯벌 전체의 블루

카본 저장량은 순천만 갯벌에서 153,626 Mg로 가장 

높고, 곰소만 갯벌 141,750 Mg, 함평만 갯벌 58,420 

Mg, 동대만 갯벌 44,900 Mg, 천수만 갯벌 36,880 

Mg, 진해만 갯벌 26,205 Mg의 순으로 나타났다. 단위

면적당 블루카본 저장량은 남해안이 서해안보다 2배 이

상 높았으나 갯벌의 면적은 서해안이 남해안보다 2~10

배 이상 넓어서, 갯벌 전체의 블루카본 저장량은 서해안

이 남해안보다 높게 나타났다. 

국내와 국외에서 수행된 비식생 갯벌 퇴적물 내 블루

카본 산정 연구 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를 Table 2에 정

리하였다. 중국에서는 식생 지역과 비식생 갯벌 지역에

서 블루카본 저장 특성 비교를 위해 블루카본 저장량 산

정 연구를 수행하였다(Yu et al., 2012; Mao et al., 

2018; Hu et al., 2022). 중국의 비식생 갯벌 퇴적물 내 

블루카본 저장량은 16~70 Mg/㏊ 정도로서, 본 연구에

서 산정된 갯벌 퇴적물 내 블루카본 저장량(서해안 갯벌 

28~37 Mg/㏊, 남해안 갯벌 70~90 Mg/㏊)과 유사하

게 나타났다. 미국의 버지니아 해안 갯벌 퇴적물 내 블

루카본 저장량은 45.1 Mg/㏊ 정도로서, 이는 서해안 

갯벌보다는 높고 남해안 갯벌보다는 낮았다(Oreska et 

al., 2016). 본 연구와 기존의 국내/국외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갯벌 퇴적물 내 블루카본 저장량은 퇴적물 입도 

특성에 의한 영향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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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Blue carbon in core section distribution by depth of tidal flat sediments.

Table 1. Blue carbon stocks of cores sampled in bare tidal flats

Location Blue carbon stock per unit area (Mg/㏊) Area (㎢) Blue carbon stock (Mg)

Chonsu Bay 36.9 101) 36,880

Gomso Bay 28.4 502) 141,750

Hampyeong Bay 29.2 201) 58,420

Suncheon Bay 69.8 222) 153,626

Dongdae Bay 89.8 53) 44,900

Jinhae Bay 87.4 34) 26,205

1) MOF(2019); 2) Koh et al.(2001); 3) Kim et al.(2006); 4) Lee et al.(2020) 

Table 2. A case study of blue carbon stock in tidal flat sediments 

Location Soil type Core depth (cm) Blue carbon stock per unit area 
(Mg/㏊) Reference

Liaohe Delta
(China) mud 30 34.8 Mao et al. (2018)

Yellow River Delta (China) - 30 15.8~16.5 Yu et al. (2012)

Ximen Island
(China) mud 100 69.5 Hu et al. (2022)

Virginia coast
(United states) sand/mixed 12 45.1 Oreska et al. (2016)

West Sea
(South Korea) Mud/Mixed

100
1~145

Lee et al. (2021)
South Sea

(South Korea) Mud/Mixed 4~144

West Sea
(South Korea) mixed

50
28.4~36.8

This study
South Sea

(South Korea) mixed/mud 69.8~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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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블루카본 저장량의 영향인자 분석

심도별 블루카본 저장량과 입도, 퇴적물 함량, 건조

밀도, 유기탄소량 간의 상관계수를 산정하여 블루카본 

저장량에 대한 영향인자를 분석하였다(Table 3). 퇴적

물의 평균 입경이 크고 모래의 함량이 높을수록 블루카

본 저장량은 감소하는 음의 상관성을 보였다. 천수만을 

제외한 5개 갯벌에서는 펄 함량이 높을수록 블루카본 

저장량이 증가하는 양의 상관성을 보였으며, 이는 기존

의 연구에서 퇴적물의 입도가 작고 펄 함량이 높은 갯벌

에서 유기탄소량이 높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Flemming and Delafontaine, 2000; Serrano et 

al., 2016; Lee et al., 2021). 건조밀도와 블루카본 저

장량의 상관성은 낮았으며, 동대만과 진해만에서는 음

의 상관성을 나머지 4개 갯벌에서는 양의 상관성을 보

였다. 유기탄소량과 블루카본 저장량의 상관계수는 모

든 갯벌에서 0.94 이상으로서 매우 높은 상관성을 보였

으며, 이는 갯벌 퇴적물 내 블루카본 저장량이 유기탄소

량에 의해 결정됨을 의미한다. 갯벌 퇴적물 내 블루카본

은 갯벌 외부로부터 유입되어 퇴적물에 저장되는 탄소

(allochthonous carbon) 및 갯벌 내부에서 식물의 광

합성과 생물의 분해를 통해 퇴적물에 저장되는 탄소

(autochthonous carbon)로 구성된다(Howard et 

al., 2014). 본 연구에서는 갯벌 외부와 내부 기원의 블

루카본 저장 특성을 구분하지는 않았지만, 향후 연구에

서는 갯벌 퇴적물 내 블루카본 저장 기작을 외부와 내부 

기원으로 구분하여 구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된다.

갯벌 퇴적물 내 유기탄소량에 대한 블루카본 저장량

의 회귀함수 추정하였다(Fig. 9). 추정된 회귀함수의 기

울기는 순천만 갯벌에서는 0.05 정도로서 가장 낮았으

며 함평만 갯벌에서는 0.07 이상으로서 가장 높았다. 

회귀함수의 기울기는 서해안 갯벌이 남해안 갯벌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갯벌 퇴적물 내 유기탄소량의 변

화에 따른 블루카본 저장량의 민감도가 서해안이 남해

안보다 높다는 것이다. 회귀함수 기울기의 의미는 동일 

환경의 갯벌 퇴적물 내 유기탄소량이 1% 증가하면 블

루카본 저장량은 서해안 갯벌에서 0.066~0.072 g/㎠, 

남해안 갯벌에서 0.050~0.062 g/㎠ 정도로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서해안과 남해

안 갯벌에서 블루카본 저장량은 유기탄소량에 의해 지

배적인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본 연구에

서 조사된 서해안과 남해안의 6개 갯벌 지역에서는 유

기탄소량만으로도 갯벌 퇴적물 내에 저장된 블루카본

의 양을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서해안과 남해안 환경을 대표하는 6

개 갯벌 퇴적물 내 블루카본 저장량을 산정하여 블루카

본 저장량의 영향인자를 분석하였다. 

갯벌 퇴적물의 입도는 남해안이 서해안보다 점토 함

량이 높고 건조밀도는 낮았으며, 유기탄소량은 남해안이 

서해안보다 2배 이상 많았다. 6개 갯벌의 심도별 입도와 

유기탄소량 분포는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동일 지

역에서도 퇴적 당시의 퇴적환경에 따라 다양한 입도와 

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blue carbon stocks and influencing factors in bare tidal flat sediments

Site Particle size
(㎛)

Content (%) Bulk density
(g/㎤)

Organic carbon
content (%)Sand Silt Clay Mud

CS -0.018 0.342 -0.339 -0.225 -0.317 0.195 0.996

GS -0.184 -0.088 0.068 0.793 0.116 0.192 0.995

HP -0.491 -0.272 0.434 0.313 0.426 0.258 0.995

SC -0.067 -0.145 0.147 0.128 0.145 0.207 0.942

DD -0.434 -0.543 0.544 0.442 0.540 -0.231 0.995

JH -0.016 -0.303 0.255 0.411 0.274 -0.334 0.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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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탄소량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단위면적당 블루카본 저장량은 서해안 갯벌에서 

28.4~36.8 Mg/㏊, 남해안 갯벌에서 69.8~89.8 Mg/㏊ 

정도로서 남해안 갯벌이 서해안 갯벌보다 2배 이상 높

았으나, 갯벌의 면적은 서해안이 남해안보다 2~10배 

이상 넓어서 갯벌 전체의 블루카본 저장량은 서해안이 

남해안보다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서해안과 남해안 

갯벌에서 블루카본 저장량은 퇴적물 내 유기탄소량과 

갯벌의 면적이 지배적인 영향을 가짐을 알 수 있었다.

유기탄소량과 블루카본 저장량의 상관계수는 모든 

갯벌에서 0.94 이상으로서 매우 높았으며, 이는 갯벌 

퇴적물 내 블루카본 저장량이 유기탄소량에 의해 결정

됨을 의미한다. 갯벌 퇴적물 내 유기탄소량에 대한 블루

카본 저장량의 회귀함수 기울기는 0.05~0.07 정도이

고 서해안 갯벌이 남해안 갯벌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

는 갯벌 퇴적물 내 유기탄소량의 변화에 따른 블루카본 

저장량의 민감도가 서해안이 남해안보다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서해안과 남해안 갯벌에서 

블루카본 저장량은 유기탄소량에 의해 지배적인 영향

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본 연구에서 조사된 서

해안과 남해안의 6개 갯벌 지역에서는 유기탄소량만으

로도 갯벌 퇴적물 내에 저장된 블루카본의 양을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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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Regression functions of blue carbon storage according to organic carbon content in bare tidal flat sed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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